
“살아지다” 운전사역 지정씬

택시 안 / 낮

조수석에 탄 아진.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보인다.

나란히 앉은 둘의 조합이 어색하고 뜬금없다.

운전자 어디�가는�길이셨어요?

아진 남쪽이요.� 사람들이�거기�모여�산다고�해서.

운전자 그런�말이�있어요?

아진 없나요?

운전자 나야�모르죠.� 그런�얘기해줄�사람이�없으니까.

아진 ...

운전자 저�짐은�뭐예요?� 안�가져가도�되나?

아진 네.

운전자 왜요?

아진 모르는�사람들�거예요.

운전자 네?

아진 주운�거라고요.

운전자 쓸만하니까�모은�거� 아니에요?

아진 그냥�모은�거예요.� 아까워서.

운전자,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

운전자 식사�아직이죠?



폐건물 / 저녁

식사하는 식구들과 아진. 아진은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영 불편한 표정이다.

여원 그래도�날이�좀� 풀렸죠?

운전자 응,� 그니까.� 여행�가고�싶네.

딸 오빠�밥� 빨리�먹어.� 나랑�놀아.

대답 없이 밥만 먹는 여원.

아진은 식탁 너머에 있는 가족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 있다. 

그 옆에는 동전이 가득 담긴 병이 놓여있다.

딸, 운전자,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, 나중에 그린 듯 여원이 그려져 있다.

운전자는 말이 없는 아진의 눈치를 슥 보고는,

운전자 코트가�예쁘네요.

아진 드릴까요?

운전자 아뇨,� 그런�뜻으로�이야기한�건� 아니고요...

언제부터�혼자�사셨어요?

아진 애매하죠.

운전자 아무래도�그렇죠.� 너무�많은�게� 바뀌었으니까요.

아진 세상엔�바뀌지�않는�것도�있더라고요.

운전자 그쵸.� 가족은�변함없죠.

아진 모르죠.� 변할�수도.

운전자 에이,� 같이�한� 식탁에서�밥�먹으면�한�식구죠.


